
‘생활이’ 꽃피다 ㅣ	문화공감

10월의 어느 멋진 날,  
문화가 있는 고양
하늘이 더욱 높아지면서 가을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10월, ‘문화의 달’이다. 

낭만과 음악, 멋진 무대와 관객이 함께하는 고양, 

이달을 풍성하게 채울 문화행사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말거는 극장3  

<뉴미디어 시대의 상상과 공감>

세계를	매료시키는	스토리텔러	그룹,	

스튜디오드래곤	소속으로	최근	화제가	

된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프로듀서이자	극본에도	공동	참여한	

김성민!	그가	한국	드라마의	대체	

불가한	매력에	대해	들려준다.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의	‘상상’과	‘공감’에	

대하여	탐구하며,	‘예술의	고유함’과	

‘인간의	특별함’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2022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 

<김현수의 스윗클래식 Ⅳ>

포르테	디	콰트로의	테너	김현수가	해설을	

맡고	있는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가	

가을의	정취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올해	마티네	시리즈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이번	공연은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들의	곡들로	꾸며지며,	

한국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오페라극장	

수석카페마이스터를	역임한	지휘자	

홍석원과	피아니스트	정다슬이	협연한다.

연극 <그때도 오늘>

<그때도	오늘>은	4곳의	장소와	4개의		

시간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형식이다.		

2명의	인물이	선사하는	특별한	연기	앙상블이	

1920년대	경성,	1940년대	제주도,	1980년대	

부산,	2020년대	최전방	등	총	4가지의	

시공간에서	각기	다른	상황,	다른	인물로	

만난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	속	‘보통	사람들’에	

주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때의	오늘’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각	지방에	맞는	

사투리를	근간으로	시대적	배경을	표현한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얼이섞다> 

<만남>은	MBC라디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의	향토민요와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춤이	만난다.	과거의		

‘우리	소리’는	현대의	‘우리	춤’과	만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다.	<향하다>는	우리의	소리를	재구성한	

음악으로	최혜원	음악	감독의	테크노	

음악이	작품을	절정으로	이끈다.	미래	

지향적인	춤을	재구성해	보며	한	걸음	한	

스텝	박자와	리듬을	타는	경험을	선사한다.	

일시 10.12.(수) 19:3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마두동) 

티켓 전석 10,000원

일시 10. 22.(토) ~ 23.(일) 

 토 15:00, 19:00 / 일 15:00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성사동)

티켓 1층석 40,000원

 2층석 30,000원

일시 10. 27.(목) 11: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마두동)

티켓 전석 25,000원

※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 10. 28.(금) ~ 10. 30.(일) 

 금 19:30 / 토 14:00, 18:00 / 일 15: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마두동)

티켓 전석 30,000원 

일시 10. 29.(토) ~ 30.(일) 

 토 17:00 / 일 15: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마두동)

티켓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홈페이지 www.artgy.or.kr

문의 ☎ 1577-7766

공연, 전시부터 작지만 

문화예술교육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을  

응원합니다.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러시아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라흐마니노프,	그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교향곡	1번을	발표한다.	하지만	

연주회는	실패로	끝나고,	그	후	

라흐마니노프는	은둔생활을	한다.	

정신의학자	달박사는	라흐마니노프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그의	트라우마를	

찾으려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라흐마니노프의	숨겨진	이야기를	

뮤지컬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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